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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의 오모리입니다.  

 

어제는 학교 시찰로 구 세토쵸의 코사이 초등학교와 중심부에 위치한 쿠와타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코사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참관 (6학년 → 3학년 → 특별 지원 학급), 교사와의 간담회, 

학생들과의 급식 (1학년)이라는 순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1) 아이들이 순진하고 건강하다.  

(2) 수업은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묻고 질문하고 있다.  

(3) 「왕따」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교사들은 노력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쿠와타 중학교에서는 양호실 → 3학년 사립고교 입시 사전 지도 → 상담실 → 수업 참관  

(1학년 → 특별 지원 학급 → 2학년)이라는 순서로 시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 수업에 나오지 않고 교내를 배회하는 학생도 있었다. 아울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도 그들이 사춘기임을 실감했다.  

(2) 보호자도 자신의 아이들과 어떻게 접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 같았고,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3) 영어 수업은 선생님의 발음도 훌륭하고, 외국인의 보조도 있어, 저의 학생 시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부러웠다!)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호자들의 불안과 지도 본연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 이번에 피부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 · 덕 · 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추신 ) 

쿠와타 중학교는 저의 모교입니다만, 학교 건물도 체육관도 제가 있던 당시와 전혀 바뀌지 않아   

' 감상 여행 '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에서는 동급생과 우연히 만나는 등 ,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사이 초등학교의 급식 시간엔 1학년 들의 질문 공세. " 좋아하는 음식은 ? " 부터 " 왜 

시장님이 되었어요 ? " 등 훈훈함 속에서 땀을 흘리게 하는 장면도 있어, 아이들의 솔직함에 질 

뻔했습니다. 

  


